
	
		
	

		
			[image: Cover image]
		

	
    
      
        
          	
          	
        

        
          	
        

        
          	
            [ Articl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 Vol. 75, No. 5, pp.125-147
        

        
          	ISSN: 1229-6880			
					(Print)
				2287-782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Oct 2025

        

        
          	Received  09 Sep 2025
Revised  28 Sep 2025
Accepted  13 Oct 2025

        

        
          	
            JKSC_2025_v75n5_125

            DOI: 
            https://doi.org/10.7233/jksc.2025.75.5.125
          
        

        
          	
            의친왕가 유물을 통해 본 왕실 화관의 조형적 특성
          
        

        
          	
            
              
                Jiyeon Kim
              
            

          
        

        
          	Invited Professor, Dept. of Fashion Industry, Ewha Womans University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Royal Hwagwan through the Relic of the Uichin Royal Family
          
        

        
          	
            
              
                김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Correspondence to: Jiyeon Kim, e-mail:  garnet17@empas.com
          
        

        
          	
        

        
          	
            

            

          
        

      

      
        
          	
          	
        

      

      
        
          
            초록
          
        

        
          This study closely examined the coronet (Hwagwan) of Imperial Princess Ui to ascertain its structure, form, and decorative characteristics. The coronet was designed to be small and lightweight for women to easily style their hair in a formal manner for the royal court, while its decorative materials and details indicated social status. As for the structure, multiple layers of paper or cloth were glued together to create a frame, with black satin on the outside and red satin on the inside, and to decorate the surface, gold paper patterns were cut and applied. The top of the crown featured three rows of decorations and a jade phoenix-shaped ornament. A string of jewels hung from the phoenix's beak, with pearls placed on its wings and colorful gems and pearls attached to the tail. This jade phoenix decoration symbolized the nobility of the royal family, while the front of the crown, featuring a sun and lettering pattern, symbolized longevity. The sides of the crown, meanwhile, featured avian designs and phoenix decorations, with the back featuring a jade decoration and three-star design, symbolizing the birth of life. Finally, two walnut hairpins were attached to the sides. In summary, the Royal Hwagwan symbolizes the imperial princess's high status, along with longevity and good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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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조선 시대의 화관(花冠)은 적관(翟冠)⋅족두리와 함께 여성의 대표적인 예장용(禮裝用) 관모로서, 대궐에서 의식(儀式)이나 경사(慶事)가 있을 때, 반가(班家)에서는 혼례 시나 경사 시에 대례복(大禮服) 혹은 소례복(小禮服)을 입을 때 착용한 수식물(首飾物)이다. 넓은 의미로는 궁중의 무기(舞妓) 또는 민간 무녀(巫女)가 썼던 사방관(四方冠)⋅부용관(芙蓉冠) 등의 관모류를 포함하기도 한다(Hong, 2000).

      이처럼 화관은 여러 계층에서 기쁘고 특별한 때에 사용되었던 관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헌 기록이 단편적이고 유물은 대부분 19세기 말 이후에 치중되어 있어서, 화관 양식의 형성 과정이나 계층별 발달 양상, 상호 영향 관계 등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면면이 남아있다. 그 가운데 왕실 화관의 경우는 출처가 확실한 유물들이 있고, 국말 사진 자료를 통해서 황후 이하 내외명부의 착용 모습도 일부 확인할 수 있기에, 화관의 형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신분 간의 비교도 가능하다. 이를 면밀히 고찰한다면 왕실 복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여성 최상류층에서 사용된 화관의 특수성과 사용 양상을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화관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여성의 두식(頭飾)이나 관모 연구 안에서 일부 내용으로 언급되거나(Go, 1993; Kim, 1989), 예장용 관모류 연구 안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것(Kim, 2008)이 있었으며, 화관에 집중된 연구로는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화관의 변모 과정과 양식 특성, 의미를 살핀 연구(Chun & Park, 2002), 국내외 문헌 고찰과 화관의 유형 분류를 시행한 연구(Hong, 2000)가 있었다. 살펴본 결과, 다양한 화관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유물 분석의 경우 대체로 도판을 통한 간접 조사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왕실 화관 유물에 집중하고, 직접 유물 조사를 통한 심층적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성과를 보완하는 동시에 구체화함으로써 선행연구로부터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왕실 화관은 현재까지 보고된 실물이 많지 않은데, 국말 왕실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유물로는 창덕궁 낙선재에서 기증된 것으로서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화관이 포함된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화관 2점(유물번호 0050, 0051), Kim(1987)에서 소개된 영친왕비(英親王妃) 화관, 그리고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박물관 소장 의친왕비(義親王妃) 화관이 있다. 이 중에서 의친왕비 화관은 2025년 2월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의친왕가(義親王家) 복식’ 안에 포함된 것으로, 의친왕비 연안 김씨(1880-1964)가 의친왕의 다섯째 딸 이해경 여사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한다. 기증 과정을 통해 전해진 유물의 유래와 착용자의 신분적 지위가 명확하므로 왕실 복식 연구를 위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관이 기록된 문헌 및 도판, 선행연구 등을 재검토하고 의친왕비 화관을 직접 실물 조사하여 형태와 구성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왕실 화관에 표현된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추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다른 화관 유물과의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상류층 여성의 화관을 고증, 재현할 때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Ⅱ. 화관의 발달과 사용
      화관의 유래는 머리에 꽃을 꽂아 장식하던 삽화(揷花)의 풍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화(生花)의 사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화(造花)의 발달은 이후 재료에 사치를 더하여 금(金)⋅취(翠)⋅보석 등으로 만든 화전(花鈿)⋅화수(花樹)로 이어졌으며, 이는 중국 화채관(花釵冠)⋅용봉관(龍鳳冠) 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여성이 권위의 상징으로 머리에 관을 쓰게 된 것은 도교(道敎)에서 득도(得道)한 여선(女仙)의 이미지와도 부합한다(Kim, 2008). <Fig. 1>은 도교 경서 중 하나인 『동현령보삼동봉도과계영시(洞玄靈寶三洞奉道科戒營始)』 권5 ‘법복도의(法服圖儀)’에 나타난 도사(道士)의 복색에 대한 기록으로, 여성 도사를 여관(女冠)으로 지칭하고 있다. 최고 지위의 여성 도사인 대동여관(大洞女冠)은 화려한 비운봉기관[飛雲鳳氣之冠]을 쓰고, 일반적 여성 도사인 상여관(常女冠)은 현관(玄冠)을 썼다. 도교에서 여성의 관은 천계(天界)에서 부여받은 신성한 권력을 상징하였다고 한다(Yang, 2001). 

      
        
        

        <Fig. 1> 
				
        

        
          Costume of Female Taoists
          (Chinese Text Project, n.d.-a, -b)

        
        

        

      

      도교가 매우 성행한 송대(宋代)에서 황후는 호화로운 관을 머리에 썼다. <Fig. 2>의 북송(北宋) 3대 진종(眞宗) 후(后)인 장헌명숙황후(章獻明肅皇后)의 초상을 보면 관식(冠飾)이 매우 화려한데, Kim and Lee(2024)는 아들 인종(仁宗)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장헌태후로서 권력을 가지고 섭정하게 되면서 그 막강한 권위가 관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관식 안에 나타난 선인(仙人)들로서 당시 유행한 도교적 신앙이 황후의 관식에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관을 쓴 황후는 도교 최고 지위의 여선인 서왕모(西王母)의 모습과 동일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Kim & Lee, 2024). 황후 관식으로서 왕모선인(王母仙人)의 기록은 『대금집례(大金集禮)』(Daejin-Jili, 1195) 권29와 『금사(金史)』(Jinshi, 1344) 여복(輿服) 중(中)에서 송의 영향을 받은 금대(金代) 황후의 화주관(花珠冠)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Fig. 3>은 원대(元代)에 지은 도교 사원인 영락궁(永樂宮)의 벽화에 그려진 서왕모의 모습으로, 머리에 화려한 봉관을 쓰고 있다. 관의 정면에는 곤(坤; ☷)괘가 보이는데, 이는 순음괘(純陰卦)로서 땅⋅어머니 등을 상징한다고 한다(Gon-gwe, n.d.). 

      
        
        

        <Fig. 2> 
				
        

        
          Empress Zhangxian's Headgear of Song Dynasty 
          (National Palace Museum [NPM], n.d.-a) 

        
        

        

      

      
        
        

        <Fig. 3> 
				
        

        
          Xiwangmu in Yongle Palace Murals
          (Yongle_Gong, n.d.)

        
        

        

      

      우리나라에서 여성 화관에 대한 문헌 기록은 주로 조선 후기 가체금지령(加髢禁止令)과 관련된 기사에 집중되어 있다. 『정조실록(正祖實錄)』(Jeongjo-sillok, 1805) 정조 12년(1788) 10월 3일 비변사에서 올린 절목(節目)에서도 확인되듯이 가체는 검은색 족두리로 대용되었고 칠보 장식은 일체 금지되었다. 그러나 일부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중국 부녀의 화관(華冠)을 사적으로 들여와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치의 심리보다 우위(優位)인 소중화(小中華) 의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기에 형성된 소중화 의식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더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이는 17세기에 명청교체기(明淸交替期)를 경험하면서 사대(事大)라는 정치⋅외교적 체제와 화이관(華夷觀)이라는 문화 의식 간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당시 지식인들의 사상적인 노력이 소중화 의식의 강화로 발현된 것으로,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었다. 그는 중국이 이적(夷狄)에게 점령되어 중화 문명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조선이 유일한 중화라는 사상과 논리를 전개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9). 송시열은 성리학의 대가이자 서인⋅노론의 영수였기 때문에 당시 사대부가에 끼친 사상적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을 것인데, 그를 따르는 반가에서 예(禮)의 실천이라는 명목하에 부녀의 화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던 정황들이 발견된다. 

      영조(英祖) 연간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Seungjeongwon-ilgi, n.d.) 영조 12년(1737) 4월 19일(계미)에서도 “택규(宅奎)가 아뢰기를 화관(華冠)⋅봉관(鳳冠)은 예(禮)를 좋아하는 집에 혹여 무역하여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일찍히 봉조하 민진원(閔鎭遠)의 집에서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하였고, 『영조실록(英祖實錄)』(Yeongjo-sillok, 1781) 영조 23년(1747) 7월 29일(정사)에 민응수(閔應洙)가 말하기를, “신의 종조부(從祖父) 고(故)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이 중국에서 화관(花冠)을 얻어 왔으며,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집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서인 집안에서 중국 화관을 선호한 이유와 입수 방법을 알 수 있다. 

      윤봉구(尹鳳九, 1683-1767)의 『병계집(屛溪集)』(Byeong-gye-jip, n.d.) 권(卷)14 ‘여권형숙(與權亨叔)’에서 “선생께서 화관(華冠)을 꺼내 보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여혼(女婚) 때 쓰기 위한 것이다. 화관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방제(方制)이고 하나는 원제(圓制)이다. 선생이 보여준 것은 원제인데, 어떤 것은 색단채화(色緞彩花)를 가지고 관을 하고, 어떤 것은 문수(紋繡)로 관을 만든다.”라고 화관의 형태를 전하고 있다.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병와집(甁窩集)』(Byeong-wa-jip, 1774) 권5 ‘답윤진사효연(答尹進士孝彦)’을 보면 “화관(花冠)도 청국(淸國)이 만든 것이 아니니 나는 이 제도를 따를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서울에서는 쓰는 사람이 드물지만 영외(嶺外)의 사대부 집에서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예에 말하기를 성식(盛飾)이라고 하였으니 너무 심한 것만 없애면 됩니다. 주패(珠貝)나 영락(瓔珞)은 본래 옛 증거가 있는 것이니, 금박으로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관을 만들기를 조복(朝服)의 관처럼 하려는 것도 예속(禮俗)의 뜻을 참작한 것입니다.”라고 하여 중국 화관을 모방한 국내 제작이 있었다는 것, 또한 그 모양은 양관형으로 금박⋅주패⋅영락이 가미된 것으로 짐작된다.

      여성의 양관 형식은 <Fig. 4-5>와 같이 명대 황후의 연거관복(燕居冠服)에서 쌍봉익룡관(雙鳳翊龍冠)의 검정색 모부(帽部)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있고, <Fig. 6-8>과 같이 상류층 부인을 그린 회화나, <Fig. 9-11>과 같은 출토 유물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Fig. 12>의 경수연도(慶壽宴圖)나 <Fig. 13-16>의 평생도(平生圖)에서 상류층 여성들이 예장용으로 양관형 화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헌종 14년(1848) 『무신진찬의궤(戊申進饌儀軌)』의 선유락(船遊樂) 동기(童妓) 복식에서 <Fig. 17>과 같이 화관(花冠)의 명칭과 함께 양관형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 
				
        

        
          Empress's Headgear of Ming Dynasty
          (Beijingshi-wenwuju-tushu-ziliao-zhongxin [北京市文物局图书资料中心], 2015, p. 126)

        
        

        

      

      
        
        

        <Fig. 5> 
				
        

        
          Empress Renxiao's Headgear of Ming Dynasty
          (NPM, n.d.-b) 

        
        

        

      

      
        
        

        <Fig. 6> 
				
        

        
          Lady's Headgear of Ming Dynasty 
          (The Palace Museum [TPM], n.d.)

        
        

        

      

      
        
        

        <Fig. 7> 
				
        

        
          Lady's Headgear of Ming Dynasty
          (Shi, 2001, p. 26)

        
        

        

      

      
        
        

        <Fig. 8> 
				
        

        
          Lady's Headgear of Ming Dynasty
          (Gao, 2018, p. 1311)

        
        

        

      

      
        
        

        <Fig. 9> 
				
        

        
          Lady's Headgear of Yuan Dynasty 
          (Suzhou Museum [SM], n.d.)

        
        

        

      

      
        
        

        <Fig. 10> 
				
        

        
          Lady's Headgear of Ming Dynasty 
          (Gao, 2018, pp. 1331-1332)

        
        

        

      

      
        
        

        <Fig. 11> 
				
        

        
          Lady's Headgear of Ming Dynasty
          (Jiangxi Provincial Museum, Nancheng County Museum, Xinjian County Museum & Nanchang City Museum [JPM, NCM, XCM & NCM], 2010)

        
        

        

      

      
        
        

        <Fig. 12> 
				
        

        
          Ladies with Hwagwan
          (Seoul Museum of History [SMH], n.d.)

        
        

        

      

      
        
        

        <Fig. 13> 
				
        

        
          Bridal with Hwagwan
          (National Museum of Korea [NMK], n.d.-a)

        
        

        

      

      
        
        

        <Fig. 14> 
				
        

        
          Bridal with Hwagwan
          (NMK, n.d.-b)

        
        

        

      

      
        
        

        <Fig. 15> 
				
        

        
          Ladies with Hwagwan
          (Kim, 2008, p. 148)

        
        

        

      

      
        
        

        <Fig. 16> 
				
        

        
          Bridal with Hwagwan
          (NMK, n.d.-c)

        
        

        

      

      
        
        

        <Fig. 17> 
				
        

        
          Dancer's Hwagwan
          (Digital Jangseogak, n.d.-a)

        
        

        

      

      『궁중발기』에서 화관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드물지만, 국말 왕실 사진을 보면 당의와 함께 착용된 화관 모습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점은 알 수 없으나, 19세기 이후 양관형 화관이 점차 내외명부가 공식적 자리에서 쓰는 예장용 관모로 정착하여, 각종 왕실 행사에서 <Fig. 18>과 같이 간편하게 격식을 갖추는 용도로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Fig. 19-20>과 같이 순정효황후와 의친왕비가 친잠례 거행 후 당의와 함께 양관형 화관을 썼는데, 주변 여성들은 족두리를 쓰고 있어서 족두리보다 화관의 위상이 더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Fig. 21>의 덕혜옹주의 모습이나 <Fig. 22>의 명부 단체 사진에서도 화관을 찾아볼 수 있다. <Fig. 22>의 화관을 보면 양관형은 공통 요소이지만, 세부 장식이 상대적으로 간소하여 신분적 차이가 나타난다. 

      
        
        

        <Fig. 18> 
				
        

        
          Commemorative Photo of Imperial Crown Prince Yeong's Visit
          (NMK, n.d.-d)

        
        

        

      

      
        
        

        <Fig. 19> 
				
        

        
          Commemorative Photo of Chinjam Ceremony
          (SMH, 2021, p. 91)

        
        

        

      

      
        
        

        <Fig. 20> 
				
        

        
          Commemorative Photo of Chinjam Ceremony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 The Museum of Photography [NMCA & TMP], 2012, p. 193)

        
        

        

      

      
        
        

        <Fig. 21> 
				
        

        
          Princess Deokhye with Hwagwan
          (NMK, n.d.-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NPMK], n.d.-a)

        
        

        

      

      
        
        

        <Fig. 22> 
				
        

        
          Ladies with Hwagwan
          (Provided by Courtesy of Kyungwoon Museum [KM], 2025)

        
        

        

      

    

    

  
    
      Ⅲ. 의친왕비 화관의 조형적 특성
      
        1. 전체적 구조
        의친왕비는 각종 왕실 행사에서 당의와 함께 화관을 착용하였다. <Fig. 23>은 이곤 왕자의 혼례 사진으로, 경운박물관 소장의 <Fig. 24> 유물과 동일한 화관을 착용하고 있다. 의친왕비 화관의 외관을 보면, 배접하여 틀을 만든 후 <Fig, 25>와 같이 겉쪽에 흑색 공단, 안쪽은 홍색 공단을 붙였다. 경운박물관 소장의 옹주(翁主)용으로 알려져 있는 화관 유물의 안쪽이 홍색 한지로 되어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안감의 홍색 공단이 더 고급 양식임을 알 수 있다. 양 옆면과 뒷면을 한판으로 재단하여 경계선을 꺾어서 ㄷ자형의 각진 모양을 만들었으며, 앞면과 윗면을 각각 따로 만들어 합체한 것으로 보인다. 윗면의 앞부분 끝을 약간 꺾어서 앞면 안쪽에 붙였으며, 뒷부분은 휘어지게 하여 뒷면 안쪽에 붙였다. 윗면은 <Fig, 26>과 같이 뒤가 높고 앞을 향해 비스듬히 내려오는 모양이다. 

        
          
          

          <Fig. 23> 
				
          

          
            Imperial Princess Ui with Hwagwan
            (KM, 2022, p. 122)

          
          

          

        

        
          
          

          <Fig. 24> 
				
          

          
            Hwagwan of Imperial Princess Ui
            (KM, n.d.)

          
          

          

        

        
          
          

          <Fig. 25> 
				
          

          
            Inside Front of Imperial Princess Ui's Hwagwan
            (Photographed by Author with Permission from KM, 2025)

          
          

          

        

        
          
          

          <Fig. 26> 
				
          

          
            Left Side of Imperial Princess Ui's Hwagwan
            (Photographed by Author with Permission from KM, 2025)

          
          

          

        

        금지(金紙)를 선 모양으로 가늘게 오려서 삼량(三梁)을 표현하였으며, 량 이외에도 화관의 가장자리를 따라 금선을 붙여 장식하였는데, 군데군데 탈락된 부분들이 발견된다. 도금호두비녀 2개가 화관 양쪽에서 사선으로 꽂혀 있으며, 뒷면 안쪽 모서리 부분에 <Fig, 27>과 같이 비녀 끝을 고정시키는 짧은 대롱이 달려 있다. 화관을 썼을 때 비녀가 첩지 주변을 교차함으로써 화관이 떨어지지 않게 안쪽에서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는 화관 뒤에 끈으로 연결된 작은 보조비녀가 있었을 것이지만, 이 유물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화관의 양 옆면의 하단 중간에 홍색 매듭 끈 고리가 달려 있는데, 화관을 쓸 때 핀을 사용하거나 끈을 통과시키는 용도로 후대에 추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의 크기는 가로 9cm, 세로 12.5cm이며, 높이는 봉황 장식 제외하고 약 9.5cm, 비녀 길이는 약 15cm이다. 화관의 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 27> 
				
          

          
            Inside Back of Imperial Princess Ui's Hwagwan
            (Photographed by Author with Permission from KM, 2025)

          
          

          

        

      

      
        2. 세부 형태 및 장식
        
          1) 앞면
          화관의 앞면을 보면 상단의 외곽선이 구불구불한 선으로 이어져 있어 마치 구름의 형태를 묘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앞서 <Fig, 17>의 1848년 『무신진찬의궤』에 나타난 동기의 화관 도식을 보면, 곡선의 장식판을 별로도 만들어 화관의 앞면 상단에 붙인 것으로 유추되는데, 그렇다면 앞면 2장이 겹쳐진 양식이 후대에 1장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단순화하여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Fig. 28>의 의친왕비 화관의 앞면을 보면, 우선 상부에 홍색 공단을 동그랗게 잘라 붙인 해가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십장생의 하나로서 왕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무늬로 생각된다. 그 아래로 리(離; ☲)괘와 쌍희(囍)자 백옥판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고, 맨 아래 양쪽 모서리에는 뾰족한 사각 장식이 각각 중심을 향해 사선 방향으로 붙어 있다. 표면의 무늬 뿐만 아니라 전체 가장자리를 따라 모두 금선으로 장식되었을 것이지만 군데군데 탈락된 부분도 발견된다.

          
            
            

            <Fig. 28> 
				
            

            
              Front of Imperial Princess Ui's Hwagwan
              (Photographed by Author with Permission from KM, 2025)

            
            

            

          

          옥판으로 가려진 부분 밑에도 금선의 글자 무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일한 양식의 담인복식미술관 소장 <Fig. 29>,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소장 <Fig. 30>의 화관과 비교하면 전서체(篆書體)의 복(福)자와 팔괘 무늬일 것이다. 팔괘 무늬는 음양의 원리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부호로서 건축⋅가구⋅도자⋅생활용품 등에 두루 활용되었으며, 특히 2종류의 괘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관계성에 따라 여러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주목된다.

          
            
            

            <Fig. 29> 
				
            

            
              Front of Hwagwan
              (The Chang Budeok Memorial Gallery [TCBMG], 2020, p. 26)

            
            

            

          

          
            
            

            <Fig. 30> 
				
            

            
              Front of Hwagw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2017, p. 270)

            
            

            

          

          <Fig. 31>과 같이 반닫이를 여닫는 위치에 달린 경첩을 보면, 리(離; ☲)괘와 감(坎; ☵)괘가 상하로 투조되어 있다. 리(離: ☲)괘가 양(陽: 火), 감(坎; ☵)괘가 음(陰; 水)을 상징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음양의 조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Kim(2023)에 의하면, 붙잡아 맨다는 뜻의 ‘麗(리; 려)’와 발음이 같은 리(離; ☲)괘가 위에서 고리로 걸고, 감(坎; ☵)괘가 아래에서 물품을 저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괘의 상징성이 특히 반닫이 같은 큰 함에서 문양화되었다고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Fig. 29>의 화관에서 리(離; ☲)괘와 감(坎; ☵)괘 사이에 복(福) 자를 넣은 것은 음양의 조화 속에서 복이 새지 않고 언제나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Fig. 31> 
				
            

            
              Eight Trigrams in Bandaji
              (NFMK, n.d.)

            
            

            

          

          그런데 순정효황후가 쓴 <Fig. 32> 화관처럼 아래의 감(坎; ☵)괘가 태(兌; ☱)괘로 된 조합도 있다. 태(兌; ☱)괘는 오행에서 금(金)에 해당하나, 물이 고여 있는 연못과 기쁨을 의미한다고 한다(Palgwaemun, n.d.). 즉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상징기호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며, 전면에 쌍희(囍)자 옥판 장식을 붙임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고 본다. <Fig. 33>의 화관은 아래 괘의 일부가 탈락되었지만, 풀자국 선을 볼 때 태(兌; ☱)괘로 생각된다. 의친왕비의 화관에서는 옥판이 가려서 아래 괘가 거의 보이지 않으나, <Fig. 34>와 같이 괘의 맨 아래선이 하나로 이어진 것을 볼 때 역시 태(兌; ☱)괘로 추측된다. 종합해 보면, 의친왕비 화관의 앞면 장식은 장수와 길복, 기쁨이라는 인간 본연의 염원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Fig. 32> 
				
            

            
              Front of Empress Sunjeonghyo’s Hwagwan.
              (NMK. n.d.-f)

            
            

            

          

          
            
            

            <Fig. 33> 
				
            

            
              Detail of <Fig. 30>
              (NRICH, 2017, p. 270) 

            
            

            

          

          
            
            

            <Fig. 34> 
				
            

            
              Front of Imperial Princess Ui's Hwagwan
              (Photographed by Author with Permission from KM, 2025)

            
            

            

          

          화관 앞면의 옥판 장식은 쌍희자 이외에 <Fig. 35-36>과 같이 해서체의 수(壽)자로 장수의 상징성을 부각시킨 장식 유형도 있다. 특히 <Fig. 36>의 덕혜옹주의 화관에는 옥판 옆에 복(福)자가 금선으로 작게 시문되어 있는 점이 발견되는데, 유아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표현 공간 안에서 아기자기한 방식으로 성인용과 차별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35> 
				
            

            
              Hwagwan of Imperial Princess Ui
              (Provided by Courtesy of KM, 2025)

            
            

            

          

          
            
            

            <Fig. 36> 
				
            

            
              Hwagwan of Princess Deokhye
              (NPMK, n.d.-b)

            
            

            

          

        

        
          2) 윗면
          화관의 윗면을 보면 <Fig. 37>과 같이 금지를 가늘게 잘라 만든 금선을 붙여 삼량(三梁)을 표현하였고, 정수리에 백옥의 봉황 장식을 붙였다. 봉황의 부리에는 떨새와 함께 산호⋅진주⋅공작석 등이 연결된 보석 줄이 늘어져 있으며, 좌우 날개 위에는 진주, 꼬리 시작에는 홍파리, 꼬리 끝에는 가운데 유실된 보석을 중심으로 산호⋅진주가 좌우대칭으로 부착되어 있다. 봉황에 부착된 보석은 비취모로 장식된 화판 위의 당초발 난집에 끼워져 있다. 윗면의 맨 앞에는 가로 방향으로 금선을 세 줄을 넣고, 그 위에 4개의 반원을 올린 후에 가운데에 뾰족한 사각 장식을 2개 붙였다. 윗면의 옆 가장자리를 따라 금선을 둘렀을 것이지만 탈락된 상태이다. 

          
            
            

            <Fig. 37> 
				
            

            
              Top of Imperial Princess Ui's Hwagwan
              (Photographed by Author with Permission from KM, 2025)

            
            

            

          

          <Fig. 38>의 순정효황후 화관, <Fig. 39>의 영친왕비 화관의 양식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정수리 옥 봉황 장식은 왕실의 높은 지위의 여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순정효황후와 영친왕비 화관에서는 봉황의 머리에 금속 캡(cap) 장식이 달려 있는데 의친왕비 화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왕실 정통을 계승하는 여성과 종친 여성의 신분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40>의 덕혜옹주의 화관에는 꽃 장식이 올려져 있으며, <Fig. 41>의 명부의 화관에는 정수리에 보석을 쌓아 올린 장식만 볼 수 있다. 

          
            
            

            <Fig. 38> 
				
            

            
              Hwagwan of Empress Sunjeonghyo
              (SUM, 2014, p. 77)

            
            

            

          

          
            
            

            <Fig. 39> 
				
            

            
              Hwagwan of Imperial Crown Princess Yeong
              (Kim & Park, 2007, p. 281)

            
            

            

          

          
            
            

            <Fig. 40> 
				
            

            
              Hwagwan of Princess Deokhye
              (NPMK, n.d.-c)

            
            

            

          

          
            
            

            <Fig. 41> 
				
            

            
              Hwagwan of Ladies
              (Provided by Courtes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SNUM], 2025)

            
            

            

          

          봉황이 부리에 물고 있는 보석 줄은 보요(步搖)에서 유래한 주결(珠結)의 표현으로 보이는데, 새가 무엇인가를 물고 있는 자체로도 상서로운 의미를 나타낸다. 일찍이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서 <Fig. 42>와 같이 천상 세계에서 여러 성수(聖獸)와 함께 봉황이 연꽃 봉오리를 물고 있는 모습이 묘사된 사례가 있으며, <Fig. 43>과 같이 국가문화유산 14호 운봉수향낭(雲鳳繡香囊)에서는 봉황이 부리에 불로초를 물고 장수의 기원하는 길조의 모습을 볼 수 있다(Yoo, 2022). 보석 줄은 페르시아와 남북조 시대에 유행한 <Fig. 44>와 같은 함수조문(含綬鳥紋)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대(綬帶)로도 해석될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새가 화려한 수대를 물고 있는 모습은 권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수(綬)’가 중국어로 ‘수(壽)’와 발음이 같다는 연유로 장수를 뜻한다고 한다(Shin, 2010). 

          
            
            

            <Fig. 42> 
				
            

            
              Phoenix Holding Lotus Flowers
              (Joseon Sites and Relics Compilation Committee [JSRCC], 2000, p. 283)

            
            

            

          

          
            
            

            <Fig. 43> 
				
            

            
              Incense Bag with Embroidered Cloud and Phoenix Design
              (Seoul Museum of Craft Art [SeMoCA], n.d.-a)

            
            

            

          

          
            
            

            <Fig. 44> 
				
            

            
              Birds Holding a String of Jewels
              (Imperial Household Agency [IHA], n.d.)

            
            

            

          

          보석 줄을 물고 있는 봉황 장식이 왕실 여성의 권위와 함께 장수를 의미하였을 가능성은 주변 장식에 의해서도 강화된다. <Fig. 45>와 같이 봉황이 깔고 앉은 원형의 테두리 안에 글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데, 경기도박물관 소장 <Fig. 46> 화관을 볼 때 전서체의 수(壽)자로 생각된다. 일부 탈락된 부분이 있지만, 하단에 약간 삐져나온 획을 토대로 추리해 볼 때 <Fig. 47>과 같은 글자 형태였을 것이다. 또한 글자를 넣은 원형의 테두리가 신분에 따라 다른 것이 발견되는데, 옹주 화관으로 알려져 있는 <Fig. 48>에서 해오라기 장식 아래에 원형 테두리가 1줄인 것과 비교하여 의친왕비의 화관에서 원형 테두리는 2줄이다. 이러한 2줄의 원형 테두리는 의친왕비뿐만 아니라, 순정효황후와 영친왕비 화관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왕실에서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45> 
				
            

            
              Top Decoration of Imperial Princess Ui's Hwagwan
              (Photographed by Author with Permission from KM, 2025)

            
            

            

          

          
            
            

            <Fig. 46> 
				
            

            
              Su Character of Hwagwan
              (Emuseum, n.d.)

            
            

            

          

          
            
            

            <Fig. 47> 
				
            

            
              Su Character of Gulle
              (SeMoCa, n.d.-b)

            
            

            

          

          
            
            

            <Fig. 48> 
				
            

            
              Top Decoration of Hwagwan
              (Photographed by Author with Permission from KM, 2025)

            
            

            

          

          봉황 장식 주변에는 <Fig. 37>과 같이 마치 봉황을 비호(庇護)하는 듯한 좌우 3쌍의 새를 금지로 표현하였는데, 어떤 새를 표현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Fig. 38> 순정효황후 화관과 <Fig. 39> 영친왕비의 화관에서는 새의 머리와 부리가 제대로 묘사된 것에 반해, 의친왕비 화관에서는 지극히 단순화된 모양으로 나타난다. 단지 표현만 다른 것일 수도 있겠으나, 신분적 차이에 따라 황후⋅황태자비와 다른 새 종류를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새 무늬를 단순화하여 금지를 오려 만든 장식은 왕실 화관뿐만 아니라 <Fig. 41> 명부의 화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대개 학과 같은 장수를 상징하는 새 종류가 아닌가 한다. 

        

        
          3) 옆면
          의친왕비 화관의 옆면을 보면, <Fig. 49>와 같이 다섯 개의 봉우리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옹주 화관으로 알려진 <Fig. 50> 화관의 옆면이 세 개의 봉우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상위의 양식으로 생각된다. 화관 가장자리에 금지를 오려 만든 금선을 둘렀으며 중앙에도 세로 방향으로 2줄의 금선을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많은 부분이 탈락되었다. 가운데의 세로 금선을 중심으로 뒤쪽에는 백옥 봉황 장식이 붙어 있으며, 옥장식 밑에도 금지로 오려 붙인 새 무늬가 있다. 옥장식에 가려 새 무늬가 잘 보이지 않지만, <Fig. 50>을 통해 추정하자면 장수를 상징하는 학 무늬일 것이다.

          
            
            

            <Fig. 49> 
				
            

            
              Right Side of Imperial Princess Ui's Hwagwan
              (Photographed by Author with Permission from KM, 2025)

            
            

            

          

          
            
            

            <Fig. 50> 
				
            

            
              Left Side of Hwagwan
              (Photographed by Author with Permission from KM, 2025)

            
            

            

          

          앞쪽을 보면 도금호두비녀 1쌍이 X자로 교차하여 관 내부 방향으로 꽂혀 있으며, 비녀가 관통한 구멍 주변은 별모양과 닮은 기하무늬로 장식되었다. 호두비녀에는 <Fig. 51>과 같이 비취모가 붙었던 흔적이 있고, 정수리에 큰 진주가 지네발 난집에 끼워져 있으며 2개의 긴 떨새가 달려 있다. 잠두를 보면 매화⋅국화⋅대나무잎과 새 무늬 등으로 조합되어 있다. 특히 새가 사이 좋게 서로 부리를 마주 대고 있는 구도인데 이는 <Fig. 52>의 영친왕비의 호두비녀에 나타난 무늬와도 거의 동일하다. 호두는 건강과 장수의 상징이다. 

          
            
            

            <Fig. 51> 
				
            

            
              Walnut-shaped Hairpin of Imperial Princess Ui's Hwagwan
              (Photographed by Author with Permission from KM, 2025)

            
            

            

          

          
            
            

            <Fig. 52> 
				
            

            
              Walnut-shaped Hairpin of Imperial Crown Princess Yeong
              (NPMK, 2010, p. 223)

            
            

            

          

        

        
          4) 뒷면
          화관의 뒷면은 <Fig. 53>과 같이 세 개의 봉우리로 표현되어 있는데, 옹주 화관으로 알려진 <Fig. 54>의 화관의 뒷면이 한 개의 봉우리로 표현되어 있는 것과 차별된다. 화관 뒷면의 정 가운데에는 초화 무늬가 투각된 백옥판이 달려 있다. 옥판 가장자리는 연주 무늬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같은 연주 무늬는 영친왕비의 족두리 옆면에 붙은 옥장식에서도 발견된다. 옥판 밑에 가려진 무늬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양 옆으로 삐져나온 금지의 모양이 깃털과 같은 외곽선임을 볼 때 새 무늬로 생각된다. 

          
            
            

            <Fig. 53> 
				
            

            
              Back of Imperial Princess Ui's Hwagwan
              (Photographed by Author with Permission from KM, 2025)

            
            

            

          

          
            
            

            <Fig. 54> 
				
            

            
              Back of Hwagwan
              (Photographed by Author with Permission from KM, 2025)

            
            

            

          

          뒷면에서 주목되는 무늬는 옥판 위에 3개의 별이 선으로 이어진 별자리이다. 별의 색상에 차이가 있으나 <Fig. 54>에서도 공통된다. 별 3개가 한 줄로 이어져 있는 삼성(三星) 무늬 중에 오리온자리의 벨트 위치에 해당하는 삼(參)이 있다. 삼은 즉 태(胎)를 지칭하는 우리말로서, 출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탄생을 관장하는 ‘삼신할머니’와도 연결된다(Chung, 2017). 그렇다면 화관에 시문된 삼성 무늬는 생명의 잉태와 여성의 출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왕실 여성의 출산은 왕통의 계승과 번영을 뜻하기 때문에 간절한 염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의친왕비 화관은 삼성 가운데 별에 홍색 공단을 붙였다. 별의 크기도 가운데 별이 가장 크다. 이러한 모습은 3개의 별을 비슷한 크기로 금지로만 표현한 <Fig. 54>와 차별되는 점이다. 가장 밝게 빛이 나는 별을 태양처럼 홍색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에 주목한다면 직녀삼성(織女三星)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직녀삼성은 중앙의 밝은 별에서 두 다리가 뻗어 나온 모양으로(Jik-nyeo-seong, n.d.), 중앙의 별은 거문고자리의 가장 밝은 알파(α)성이다. 『진서(晉書)』(Jinshu, 648) 지(志)1에 따르면 별자리의 중심인 중궁(中宮)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송사(宋史)』(Songshi, 1345) 지(志)3 천문(天文)3 에서 직녀삼성은 천제의 딸[天女]이라 하였다. 왕의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의 신[天神]과 땅의 신[地祇]이 모두 기뻐하므로 직녀성의 별이 모두 갖추어 밝고 천하가 평화롭다고 하였다. 또 직녀성의 색이 붉고 정명(精明)하게 빛나면, 부녀의 길쌈[女工]이 좋고, 별이 빛을 잃으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직녀성의 다리에 해당하는 별이 부광(扶筐) 성좌를 향하고 있으면 길하고, 향하지 않으면 비단이 아주 귀해진다고 하였다(Jik-nyeo-seong, n.d.). 여기서 보면 붉고 밝게 빛나는 직녀성은 바로 길조의 표현인 것이며, 직녀 설화의 특성상 백성의 의생활과 연결되는 상징성을 보여준다. 

          즉 화관의 별자리 무늬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는 삼성(參星)으로 추정되면서도, 의친왕비 화관의 경우는 크고 붉게 강조된 직녀성으로써 높은 신분과 함께 왕실의 애민 사상도 중의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